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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한인들 희생…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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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일본간 최고 격전지였던 사이판 최고봉인 타포차우산 정상. 

티니안섬이 지척이다. 이승철기자

괌-일본 본토 연결하는 징검다리 지형

태평양 전쟁시기 마리아나 제도 두고 美-日 치열한 전투

강제노역 등 통한의 땅 남양군도 최대 격전지

○…한반도에서 동남쪽으로 3000km 정도 떨어진 서태평양 한복판. 40여개의 크고 작은 화산섬

이 일본 본토를 향해 줄지어 뻗어있다. 괌과 사이판, 티니안, 로타 등을 포함한 마리아나 제도

다. 마리아나 제도는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그렇지만 원시비경을 자랑

하는 마리아나 제도의 섬은 태평양전쟁 당시 하나같이 격전지였다. 이곳에서 아무도 기억해주

지 않는 수많은 한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스러져갔다. 그러는 사이 일본 제국주의 패망 후 70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태평양전쟁의 상흔을 추적하고 있는 취재팀은 3월 21일부터 28일까

지 사이판 티니안 로타를 찾았다. 지난해 괌에 이은 1년여 만에 이뤄진 마리아나 제도 탐사

다.…○



태평양 지도를 보면 마리아나 제도는 괌과 일본 본토를 연결

하는 징검다리다. 길이는 560km 정도로 괌에서 오가사와라 

제도를 이어준다. 때문에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은 마리

아나 제도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 일본으로서는 마

리아나 제도를 잃게 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본토공격을 받게 

된다. 바로 패전과 직결되는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반대

로 미국으로서는 태평양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일본 본토공

격의 전진기지를 확보해야 했다. 마리아나 제도를 반드시 차

지해야만 하는 이유다.

일본의 항복도 결국 미국이 마리아나 제도를 차지했기에 이끌

어낼 수 있었다. 결정타는 마리아나 제도의 조그만 섬 티니안

에서 벌어졌다. 이 섬에서 발진한 B29슈퍼포트리스 폭격기가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한 것이다. 끝까지 본

토결전을 외치던 일본은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

럼 마리아나 제도는 태평양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요충지였

다.

마리아나 제도를 차지한 미국은 남양군도 전체를 손에 넣게 

된다. 남양군도…. 마리아나 제도를 포함하는 남양군도는 우리

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다. 부모, 형제, 혹은 꽃다운 누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 말 자체가 아픔이자 비극이었고, 혹

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실낱같은 그리움의 동의어이기도 

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수많은 한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

해 끌려가 강제노역과 징용, 정신대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통한의 땅이 남양군도이기 때문이다.

남양군도는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부터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때까지 통치했던 중서태평양지역을 말한다. 지리적으로는 현재 미크로네시아 지역과 대체로 일

치한다. 즉 미크로네시아 중 사이판, 티니안, 로타가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 

마셜제도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괌과 나우루, 오션아일랜드, 길버트 제도 등은 제외된다. 이 

광활한 해역은 대략 동서 4900km, 남북 2400km 정도에 이른다. 해역 안에는 623개의 섬이 촘

촘하게 박혀있다. 그러나 육지 면적은 서울의 3.5배 정도인 2149㎢에 불과하다. 남양군도의 섬

은 대부분 적도 인접한 북쪽, 날짜 변경선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드넓은 바다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식민지배화 된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주강현)였던 것이다. 이후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남긴 전쟁의 상처와 식민지배의 흔적은 우리 한인들과 연관된 슬픈 역사 

그 자체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리아나 제도를 포함한 남양군도로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끌려

가 희생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티니안 공항에 남아있는 태평양전쟁 시기의 포대

제주도라고 태평양전쟁의 참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제주도 전체가 일본군에 의해 요새화 된 

데다, 남양군도 등지로 강제징용이 이뤄졌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도지부(지부장 김복

만)에 따르면 태평양전쟁에서 제주도민들은 약 5만 명 정도 끌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

데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 수는 1804명이다. 상당 수 가 남양군도에서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양군도 가운데서도 사이판과 티니안, 괌 등은 최대 격전지였다. 취재팀이 찾은 이곳에서 전

쟁의 끔찍한 상흔은 일상처럼 마주하는 풍경이다. 그것은 녹슨 탱크의 포신에서 혹은 정글에 

버려진 장갑차에서 느낄 수 있다. 사이판의 아름다운 해변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육중한 콘크

리트 벙커와 뻥 뚫린 포탄 구멍은 당시 전쟁의 치열함을 말없이 보여준다. 티니안과 로타의 정

글속은 또 어떤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가운데 한인들도 부지기수였다. 살아남은 사람들

도 제대로 고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한인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 하나 세웠다고 지난 세월

의 무관심이 면피될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남양군도 각지에 위령

비 등 추도시설물을 설치하고 전쟁성역화 작업을 벌이느라 법석이다. 태평양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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